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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dividuals with high trait anxiety try to suppress their anger expression, thus there are limits in measuring their 

anger using subjective behavioral evaluation. In order to overcome this limitation,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difference in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responses induced by anger in individuals with high trait anxiety.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nxiety and control groups. Electrocardiogram (ECG), respiration 

(RESP), electrodermal activity (EDA), and skin temperature (SKT) were measured while participants were presented 

with an anger-inducing stimulus. Heart rate (HR), standard deviation of NN interval (SDNN), root mean square of 

successive difference (RMSSD), low frequency (LF), high frequency (HF), LF/HF ratio, respiration rate (RR), skin 

conductance level (SCL), and maximum skin temperature (maxSKT) were calculated before and after presenting the 

stimulus. Anxiety group reported greater anger by the anger-inducing stimulu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Anxiety group also showed significant increase in SDNN and LF, and decrease in HF, LF/HF ratio, and RR.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responses may be used as objective indicators of anger 

experiences in individuals with high trait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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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특성불안이 높은 자들은 분노 표 을 억제하려하기 때문에 주 인 행동평가로는 특성불안자의 분노 경험을 측정하

는데 한계가 있다. 보다 객 으로 특성불안자의 분노 경험을 측정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분노에 의해 유발된 

자율신경계 반응이 특성불안 수 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실험참가자들을 불안집단과 통제집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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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 으며, 분노자극을 제시하기 과 후에 심 도(ECG), 호흡(RESP), 피부 기활동(EDA), 그리고 피부온도

(SKT)를 측정하 다. ECG에서 심박률(HR), NN 간격의 표 편차(SDNN), 심박주기 제곱의 평균제곱근(RMSSD), 

심박변이도의 주 성분(LF), 심박변이도의 고주 성분(HF), 주 성분과 고주 성분의 비율(LF/HF ratio), 

RESP에서 호흡주기(RR)를, EDA에서 피부 도수 (SCL)을, SKT에서 최 피부온도(maxSKT)를 산출하 다. 두 

집단 간 분노자극에서 유발된 분노정서 강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 다. 자율신경계 반응 

차이를 확인한 결과, 불안집단에서 유의미한 SDNN와 LF의 증가, HF, LF/HF ratio, 그리고 RR의 감소가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특성불안이 높은 이들의 분노 경험을 측정하는데 자율신경계 반응이 객 인 지표로 활용이 가능함

을 시사한다. 

주제어: 특성불안, 분노, 분노유발, 자율신경계 반응

1. 서론

불안(anxiety)은 미래에 다가올 것으로 상되는 부

정 인 사건에 의해 유발된 걱정, 근심, 두려움 등으

로 특징된다(Barlow, 2004). 불안이 높은 이들은 인간

계 형성  유지에 어려움을 보이며, 학업이나 직

업 수행에 있어 부 응 인 행동을 보인다(Aderka et 

al., 2012; Bruch et al., 2003; Montesi et al., 2013; 

Rodebaugh et al., 2011; Schneier et al., 1994; Spokas 

et al., 2009). Spielberger(2010)는 불안을 상태불안

(state anxiety)과 특성불안(trait anxiety)으로 분류하

다. 상태불안은 특정 상황에서 일시 으로 나타나는 

정서 상태이며, 특성불안은 비교  변하지 않는 동기 

혹은 학습으로 획득된 행동으로, 주어진 상황을 지각

하고 응하는데 일 으로 나타나는 특성으로 정

의한다(Spielberger, 2010; Spielberger et al., 1970). 

특성불안 수 에 따른 정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한 

연구들에서는 특성불안이 높은 이들이 인 얼

굴 표정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특성불안이 높으면 에 비해야 한다

는 과도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기분이나 얼굴표정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설명한다

(Armstrong & Olatunji, 2012; Bradley et al., 1999; 

Cisler & Koster, 2010; Hunter et al., 2009). 한 경

험한 정서를 표 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 특성불안이 

높은 이들은 타인의 부정 인 평가 혹은 거 에 하

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에 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

다. 이 때문에 부정 인 평가를 피하기 해서 는 

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해서 특성불안이 높은 

이들은 정서 반응을 습 으로 억제(suppression)하거

나 회피(avoidance)하는 등의 부 응 인 정서 조  

략을 주로 사용하며(Barlow et al., 2016; Dennis, 

2007; Spokas et al., 2009; Thompson, 1991; Turk et 

al., 2005), 경험한 정서를 외부로 표 하게 되더라도 

하게 표출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Gross, 1998; 

Werner et al., 2011). 

특히 불안장애환자 혹은 특성불안이 높은 이들은 

특성불안이 낮은 이들에 비해 다양한 상황에서 더 많

은 분노를 경험하며, 비  혹은 부정 인 평가에 해

서도 더 빈번하게 분노한다고 보고되고 있다(Erwin et 

al., 2003). 분노정서는 스트 스, 좌 , 그리고 모욕에 

의해 유발되는 반응으로, 분노를 유발하는 상에 해 

보복하려는 잠재된 충동이다(Smith & Lazarus, 1991). 

이러한 분노정서는 정신병리학(psychopathology)에서 

정신질환증상의 심각도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

상  지표(indicator)로 알려져 있으며, 스트 스의 강

도  자살 험성과 연 이 있었다(Clay et al., 

1993; Hawkins & Cougle, 2013; Tafrate et al., 2002). 

특성불안이 높은 이들은 특성불안이 낮은 이들에 비해 

분노를 더 많이 경험하지만, 자신이 분노한 것을 숨기기 

해 행동 으로는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Erwin et al., 

2003; Moscovitch et al., 2008). 범불안장애(General Anxiety 

Disorder) 환자를 상으로 특성분노와 분노표  양

상을 찰한 연구에서는 범불안장애집단이 비교집단

에 비해 특성분노(trait anger)가 더 높았으며, 내재화

된 분노 표 (internalized anger expression)을 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Deschenes et al., 2012).

분노를 경험하더라도 특성불안이 높은 이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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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을 억제하려 하므로, 심리행동 지표로 분노를 측

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평가 방법은 자기보고식으로, 응답자의 주 인 

단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는 응답자의 사회  

바람직성  반응 경향성으로 인한 반응 왜곡이 발생

하여 측정 타당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Deschenes 

et al., 2012; Versella et al., 2016). 이러한 단 을 극

복하기 하여 정서 경험에 한 객 인 평가 지표

로서 자율신경계  추신경계 반응 측정치의 사용

이 제안되고 있다(Ekman et al., 1983; Kreibig, 2010; 

Levenson, 2014). 특히 자율신경계 반응은 불수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 측정 타당도가 높다. 한 정서는 

자극에 한 반응으로 생리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

에, 정서 유발에 한 반응을 평가하는데 자율신경계 

반응 지표의 활용은 높은 타당도를 가진다(Ax, 1953; 

James, 1884; Kreibig, 2010; Lee et al., 2007).

정서와 자율신경계 반응 간 련성을 검토하여 정

서-특정  자율신경계 반응을 제안한 Kreibig(2010)에 

따르면, 분노는 교감신경계의 활성화와 부교감신경계 

억제의 양상을 보이는데, 심박률과 압은 상승하고, 

심박변이도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

하 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특성불안에 따

른 분노-특정  자율신경계 반응 특성을 확인하 다. 

이를 하여 분노유발을 한 동 상 자극을 제시하

는 동안 심 도, 호흡, 피부 기반응 그리고 피부온

도를 측정하여 자율신경계 반응 특성을 찰하 다. 

특성불안이 높은 이들에서는 특성불안이 낮은 이들

에 비해 분노가 유발될 때 교감신경계의 활성을 반

하는 지표들의 값은 증가하고, 부교감신경계의 활성

을 반 하는 지표의 값은 감소할 것으로 가설을 설정

하 다.

2. 연구방법

2.1. 실험 참가자

실험 참가자를 모집하기 하여  소재 학교

에 재학 인 학생을 상으로 한국  상태-특성불

안검사(State-Trait Anxiety Inventory; Han et al., 1993)

의 특성불안 질문지를 실시하 다(80  만 ). 한국

 상태-특성불안검사는 Spielberger 등(1970)은 개발

한 상태-특성불안검사를 Han 등(1993)이 한국 으로 

표 화한 것이다. 한국 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9이었다. 특성불안 수는 54-58 이 ‘약간 높은 

불안’, 59-63 이 ‘상당히 높은 불안’, 64-80 이 ‘매

우 높은 불안’을 의미한다(Kim, 1978). 본 연구에서

는 응답을 완료한 질문지의 특성불안 수를 분석하

여 54  이상이었던 30명과 54 미만인 30명(남자 

33명, 여자 27명, 연령 범 : 만 19~25세)을 실험 참

가자로 최종 선정하 다. 특성불안 수가 54  이상

인 자들은 불안집단, 54  미만인 자들은 통제집단으

로 분류하 다. 불안집단의 평균 특성불안 수는 

57.53(±4.88) 이었으며, 통제집단은 32.83(±3.32) 이

었다(t (58)=22.677, Cohen's d=5.924 p<.001). 통제집

단은 질문지 응답을 완료한 자들  특성불안 수가 

가장 낮은 30명이었으며, 그 수가 35  이하인 자

들이었다. 모든 실험 참가자들은 정신과 , 신경과  

병력이 없는 자들이었다. 

2.2. 분노/ 립자극

본 연구에서는 Park 등(2011)의 연구에서 타당도가 

검증된 동 상 자극을 분노자극과 립자극으로 사

용하 다. 분노자극은 시청각이 조합되어 있는 동

상으로, 한 남성이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모습이 촬

된 CCTV 상의 일부(90 ) 다. 립자극은 12장의 

의자 사진을 각 5 씩 60  간 제시하여 정서 으로 

립을 유지하도록 조작된 것이었다. 보고된 분노자

극의 합성은 97%이었고, 그 효과는 7  만 에서 

평균 6.10(±1.01)이었고, 립자극의 합성은 95%이

었다(Park et al., 2011). 합성은 실험자가 의도한 정

서와 실험 참가자가 경험한 정서와의 일치도를 의미

하며, 효과성은 실험참가자가 보고한 정서의 강도를 

나타낸다. 

2.3. 실험 차

실험은 가로 5m, 세로 2.5m 크기의 외부로부터의 

잡음(artifact)이 차폐가 되는 실험실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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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참가자가 실험실에 입실하면, 충분한 안정기를 

가지면서 실험실 환경에 응하 다. 그 동안 실험자

는 실험 참가자에게 실험 차에 한 설명을 하고 

생리 신호 측정을 하여 실험 참가자의 신체에 극

을 부착하 다. 시각자극은 실험 참가자로부터 1m 

앞에 놓인 LCD 모니터로 제시하 으며, 청각자극은 

실험 참가자로부터 2m 앞 좌우에 놓인 스피커(BR 

1800, Britz, USA)를 통해 제시하 다. 실험은 60  

동안 생리 반응의 기 선(baseline)을 측정한 후, 하나

의 정서자극을 제시하고 그 동안의 생리 반응을 측정

하 다. 기 선을 측정하는 동안에는 모니터 화면에 

흰색 바탕에 검은색 ‘+’ 자극을 제시하 다. 자극 제

시가 끝나면, 실험참여자는 그 자극에 한 정서 평

가를 수행하 다. 정서자극을 시청하 을 때 어떤 정

서를 느 는지, 그 강도는 어느 정도이었는지(7  척

도)를 질문하여 평가하게 하 다. 정서 평가를 수행

한 후에 실험 참가자들이 그들의 정서 상태  자율

신경계 반응이 기 선 수 으로 회복되도록 약 5분

의 휴식시간을 갖게 하 다. 휴식을 취한 후, 다음 정

서자극을 제시하여 자극의 이월 효과를 최소화하

다. 한 순서 효과를 배제하기 하여 실험참가자별

로 자극 제시순서를 역균형화하 다. 

2.4. 측정 장비

생리 신호 수집을 하여 BIOPAC MP150 하드웨어

(Biopac Inc., USA)를 사용하 다. 수집한 생리 신호는 

심 도(electrocardiogram, ECG), 호흡(respiration), 피

부 기활동(electrodermal activity, EDA), 그리고 피부

온도(skin temperature, SKT)이었다. 심 도를 측정하

기 하여 양측 손목과 왼쪽 발목에 극을, 피부

기활동 측정을 하여 왼손 지와 검지의 가운데 마

디에 극을 부착하 고, 피부온도 측정을 하여 왼

손 네 번째 손가락의 끝마디에 센서를 부착하 다. 

호흡 센서는 밴드형 센서로 흉곽에 부착하여, 호흡에 

따른 부피변화를 측정하 다. 표본율(sampling rate)

은 250samples/sec이었고, 각 신호의 증폭기를 통해 

신호를 증폭한 후, MP150 A/D 변환기(Biopac Inc., 

USA)와 AcqKnowledge version 4.1 로그램(Biopac 

Inc., USA)을 이용하여 컴퓨터에 장하 다.

2.5. 분석 방법

안정상태 분석구간은 각 정서자극이 제시되기  

기 선 30 를 사용하 고, 정서상태 분석구간은 정

서자극이 끝나기  30 를 사용하 다. 분석에 사용

한 지표로는 심 도에서 심박률(heart rate, HR), NN 

간격의 표 편차(standard deviation of NN interval, 

SDNN), 심박주기 제곱의 평균제곱근(root mean square 

of successive difference, RMSSD), 심박변이도의 주

성분(low frequency, LF), 심박변이도의 고주 성분

(high frequency, HF), 그리고 주 성분과 고주 성

분의 비율(LF/HF ratio), 호흡에서 호흡주기(respiration 

rate, RR)를, 피부 기활동에서 피부 도수 (skin con-

ductance level, SCL)을, 피부온도에서 최 피부온도

(maximum skin temperature, maxSKT)를 산출하 다.

3. 연구결과

3.1. 분노자극에 한 심리반응

분노자극을 제시하 을 때 분노를 경험하 다고 

보고한 실험 참가자는 불안집단이 29명(96.7%)이었

고, 통제집단이 28명(93.4%)이었다. 이들이 경험한 

분노의 강도(7  만 )는 불안집단이 5.87(±.73)이었

고, 통제집단이 5.28(±1.13)이었다. 립조건에서는 

불안집단 30명(100%)이, 통제집단 29명(96.7%)이 아

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이는 두 

집단 모두에서 분노  립정서가 효과 으로 유발

되었음을 의미한다.

3.2. 분노자극에 의한 자율신경계 반응 

분노자극에서 분노를 경험하지 않은 3명과 립자

극에서 정서  립을 경험하지 않은 1명의 실험 참

가자를 제외한 56명(불안집단 29명, 통제집단 27명)

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 다. 한 분노조건과 

립조건에서 각각 안정상태와 정서상태에 한 생리 

반응 지표들을 산출하 고, 이들 정서상태의 측정 지

표들의 값에서 안정상태의 값을 감산하여 그 차이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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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에 사용하 다. 자율신경계 반응 지표들이 집

단과 정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하여 반복측정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경우에는 자극의 종류별로 단순주효

과분석을 실시하 다. 

HR에 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1,54)=0.528, ⧍η
2
=.010, n.s.). 반

면에 정서자극의 주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는데(F(1,54)=7.030, ⧍η
2
=.115, p<.01), 분노자극이 

립자극에 비해 HR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과 정서자극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F(1,54)=0.154, ⧍η
2
=.003, n.s.). 

SDNN에서는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F(1,54)=3.144, ⧍η
2
=.055, n.s.), 정서자극의 주효

과는 유의하 다(F(1,54)=8.857, ⧍η
2
=.141, p<.001). 

집단과 정서자극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54)=5.512, ⧍η
2
=.093, p<.05). 단순주효

과분석 결과, 분노자극에서 불안집단과 통제집단 간

에 차이가 유의하 으나(F(1,54)=5.828, ⧍η
2
=.097, 

p<.05), 립자극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F(1,54)=0.040, 

⧍η
2
=.001, n.s.).

RMSSD에 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집단의 주효

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1,54)=0.021, 

⧍η
2
=0, n.s.). 정서자극에서의 주효과는 유의미하

으며(F(1,54)= 5.496, ⧍η
2
=.092, p<.05), 립자극에 

비해 분노자극에서는 그 값이 증가하 다. 집단과 

정서자극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1,54)=3.175, ⧍η
2
=.056, n.s.).

LF에 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고(F(1,54)=8.611, ⧍η
2
=.138, p<.01), 

정서자극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1,54)=2.035, ⧍η
2
=.036, n.s.). 집단과 정서자극의 상

호작용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54)=15.298, 

⧍η
2
=.221, p<.001).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통제집단에 

비해 불안집단에서는 분노자극의 LF가 유의하게 증가

하 고(F(1,54)=42.793, ⧍η
2
=0.442, p<.001), 립자극

에서는 차이가 없었다(F(1,54)=0.230, ⧍η
2
=0.004, n.s.).

HF에서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하 고(F(1,54)=8.611, 

⧍η
2
=.138, p<.01), 정서자극은 유의하지 않았다(F(1,54)= 

2.035, ⧍η
2
=.036, n.s.). 집단과 정서자극의 상호작용효

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54)=15.298, ⧍η
2
=.221, 

p<.001).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분노자극에서는 불안집

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HF가 유의하게 감소하 다

(F(1,54)=42.793, ⧍η
2
=.442, p<.001). 립자극에서는 

차이가 없었다(F(1,54)=0.230, ⧍η
2
=.004, n.s.).

Fig. 1. Mean (±standard error of mean, SEM) change 

in HR from baseline between two groups following 

anger memory recall 

  

   

Fig. 2. Mean (±SEM) change in SDNN from baseline 

between two groups following anger memory recall

Fig. 3. Mean (±SEM) change in RMSSD from baseline 

between two groups following anger memory re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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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ean (±SEM) change in LF from baseline between 

two groups following anger memory recall

Fig. 5. Mean (±SEM) change in HF from baseline between 

two groups following anger memory recall

LF/HF ratio에서는 집단의 주효과가 유의미하 고

(F(1,54)=8.232, ⧍η
2
=.132, p<.01), 정서자극은 유의하

지 않았다(F(1,54)=1.165, ⧍η
2
=.021, n.s.). 집단과 정

서자극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 다(F(1,54)=12.089, 

⧍η
2
= .183, p<.01).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불안집단

은 통제집단에 비해 분노자극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F(1,54)=44.347, ⧍η
2
=.451, p<.001), 

립자극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1,54)=0.004, ⧍η
2
=0, n.s.).

RR에서는 집단의 주효과(F(1,54)=4.193, ⧍η
2
=.072, 

p<.05)와 정서자극의 주효과(F(1,54)=11.362, ⧍η
2
=.174, 

p<.01)가 유의하 다. 한 집단과 정서자극의 상호작용효

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54)=11.744, ⧍η
2
=.179, 

p<.01).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분노자극에서는 통제집

단이 불안집단과 비교하여 RR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으나(F(1,54)=10.384, ⧍η
2
=.161, p<.01), 립

Fig. 6. Mean (±SEM) change in LF/HF ratio from baseline 

between two groups following anger memory recall

Fig. 7. Mean (±SEM) change in RR from baseline between 

two groups following anger memory recall

자극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1,54)=0.105, ⧍η
2
=.002, n.s.).

SCL에서는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1,54)=2.468, ⧍η
2
=.044, n.s.). 반면에 정서자

극의 주효과는 유의하 는데(F(1,54)=14.826, ⧍η
2
=.215, 

p<.001), 립자극에 비해 분노자극에서 SCL이 유의미

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과 정서자극의 상호

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1,54)= 

0.117, ⧍η
2
=.002, n.s.).

maxSKT에서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으나(F(1,54)=3.310, ⧍η
2
=.058, n.s.), 통제

자극에 비해 분노자극에서 그 값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F(1,54)=12.898, ⧍η
2
=.193, p<.01). 

집단과 정서자극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

다(F(1,54)=0.236, ⧍η
2
=.004,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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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ean (±SEM) change in SCL from baseline between

two groups following anger memory recall

Fig. 9. Mean (±SEM) change in maxSKT from baseline 

between two groups following anger memory recall

4. 결론  논의

본 연구는 특성불안 수 에 따라 분노자극에 의해 

유발된 자율신경계 반응의 차이를 확인하 다. 사용

된 분노/ 립자극은 효과 으로 해당 정서를 잘 유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정서는 두 집단 모두 90%

이상 유발되었고, 경험한 분노의 강도는 7  척도에

서 5  이상으로 나타났다. 립자극 한 불안집단

에서는 100%, 통제집단에서는 96.7%가 아무감정도 

느끼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이는 본 연구에 사용된 

정서유발자극이 신뢰롭고 타당함을 의미한다. 

특성불안에 따른 분노자극에 의해 유발된 자율신

경계 반응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집단과 정서자극 

간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던 자율신경계 반응 지표로

는 SDNN, LF, HF, LF/HF ratio, RR이었다. LF, HF, 

LF/HF ratio와 RR에서는 집단 간 주효과가 유의미하

으며. HR, SDNN, RMSSD, RR, SCL, maxSKT에서

는 정서 간 주효과가 유의하 다. 

심  지표들에서는 SDNN과 LF, HF, LF/HF ratio

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 다. SDNN은 시간 

역(time domain)에서 산출될 수 있는 미주신경의 활동

의 지표이다. SDNN이 증가하는 것은 미주신경에 의

해 조 되는 부교감신경에 의해 심장박동이 조 됨을 

의미한다(Camm et al., 1996). 본 연구에서는 불안집단

이 분노조건에서 SDNN의 값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LF, 

HF와 LF/HF ratio는 주 수 역(frequency domain)에

서 산출되는 지표이다. 일반 으로 LF는 교감신경 활

성 혹은 교감-부교감신경 균형에 한 지표로, HF는 

부교감신경에 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Camm et al., 

1996; Cowan, 1995; Kreibig, 2010). 선행연구에 따르

면, 분노가 유발되면 LF는 증가하고, HF는 감소한다

(Kop et al., 2011; Lane et al., 2009; Nakahara et al., 

2011; Wallentin et al., 2011). 본 연구에서도 불안집단

에서 선행연구와 일치한 결과를 확인하 다. 한 교감-

부교감신경의 균형 상태를 반 하는 지표인 LF/HF ratio

는 불안집단에서 그 값이 통제집단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Cowan, 1995; Malliani et al., 1994). 이는 공

황장애  특성불안을 가진 이들을 상으로 LF/HF 

ratio를 측정한 연구들과 그 결과가 일치한다(Choi et 

al., 2011; Choi et al., 2005; Friedman & Thayer, 1998; 

Gorman & Sloan, 2000; Hauschildt et al., 2011). 

HR에서는 분노자극이 립자극에 비해 유의미하

게 그 값이 감소하 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분노를 경

험할 때 HR이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나(Kreibig, 

2010), 본 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HR이 감소한 것에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로는 실험참가자들이 분노가 유발되

었을 때 이를 조 하기 하여 인 으로 빠르게 복

식호흡을 하여 부교감신경계의 항진을 도운 것으로 

여겨진다(Choi et al., 2005). RR에서 통제집단은 

립자극에 비해서 분노자극이 제시되었을 때 유의하

게 증가하 는데, 이는 분노자극이 제시되었을 때 더 

빠르고 빈번하게 호흡을 한 것을 의미한다. 분노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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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RR이 증가하 다. 이를 통

해, 분노자극에 의해 유발된 교감신경의 활성화를 조

하여 항상성을 유지하기 하여, 빠르고 빈번하게 

호흡을 하여 부교감신경의 활성화를 도운 것으로 볼 

수 있다. 호흡 주기의 증가와 함께, 심  지표  

부교감신경의 활성 지표인 SDNN와 HF에서도 통제

집단은 불안집단에 비해 그 값이 증가하 다. 이러한 

변화는 부교감신경의 활성이 증가한 것을 의미하여 

활성화된 부교감 신경이 HR에 향을 주었을 가능성

이 있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는 분노자극이 립자극

에 비해 주의를 더 기울어야 하기 때문에 HR이 감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의와 HR 간의 련성을 

찰한 연구들에서는 참여자들이 제시된 자극에 주의를 

기울일 때 HR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 다(Laumann et 

al., 2003; Richards & Casey, 1991). 본 연구에서 사

용된 분노자극은 기존의 동 상 자극에서 사용하는 

화 혹은 드라마의 일부가 아닌 실제 폭행 장면이 

촬 된 CCTV이었다. 이 때문에 실험참가자들은 보

다 높은 몰입감으로 인해 분노자극에 많은 주의가 기

울여져 HR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SCL에서는 정서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SCL은 교감신경계의 활동을 직 으로 제시해

주는 지표로, 부교감신경계의 향을  받지 않

는다(Dawson et al., 2007). 분노정서에서 SCL이 증

가한 것은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Kreibig, 2010). 그러나 집단에 따른 차이는 찰되

지 않았다. 이는 두 집단 모두 분노자극이 제시되었

을 때 분노유발과 련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 되었

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는 두 가지 한계 이 있다. 분노/ 립자

극은 모든 실험참가자들에게서 일 으로 해당정서

가 유발되지 않았다. 체 실험 참가자  3명이 분노

자극을 시청하 지만 분노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보

고하 으며, 립자극에서는 1명이 정서  립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과거 기억을 

회상하여 분노를 유발하는 과제를 사용하여 모든 실

험 참가자들에게 일 으로 분노가 유발될 수 있도

록 실험  조작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한 우울 등의 

다른 정신장애 련 성향을 통제하지 못하 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통제한 순수한 불안의 효과를 찰

하여야 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자율신경계 반응의 

변화를 특성불안 수 에 따라 찰할 필요가 있다. 

불안이 높은 자들은 정서 조 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 때 특성불안 수 에 따

라 분노가 유발이 된 후 립상태로 회복이 되었을 

때 자율신경계 반응에서 변화가 있는지를 찰할 필

요성이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특성불안자의 분노정서에 의

해 유발되는 자율신경계 반응 특성을 확인하 다. 이

는 자율신경계 반응이 특성불안자의 분노 경험을 측

정하고자 할 때 객 인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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